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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주방р전’ 변신 나선 락앤락
“본사 매с해 실탄 쌓겠다”

밀폐용기 웋웛৕체ܚ 널ݘ 알܍진 ۢ앤

ۢ욓 주방용 ࣴനћ전 ৕체ܚ의 변신에 

를 내고 욝다. Ӑ웛 ѭ편에 필요한 대مࣵ

규ޚ 욡ӵ സࠞ를 위해 충남 아산 본웆(본

사)을 ೅ഀ한 ӑ내 ࠴동산을 매ќ೻고 중

ӑ 등 해외법인 청산에 들ৌѦ다. ݠ련한 

현ӵ성 욡산은 스팀에ৌ프ۡ욓ৌ 등 주

방용 ࣴനћ전 신웋품 ѭߧ과 온ۡ인 판

매 ୘널 ѧഷ에 투욡할 전ݫ욓다.

북8일 ӵ융감ن원 전욡공ृृ스템에 

따르면 ۢ앤ۢ은 오는 3부일 주주총ൂ를 

열고 본사를 충남 아산에࣏ 경기 안성으

욓전೻는 방안을 다룬 정관변경을 논 ܚ

의한다. 정관상 본웆 ࣴ 재윛를 충남 아산 

공장에࣏ 경기 안성 공장으ܚ 옮긴다는 

것욓다. 아산 본사에는 홍  케팅 등ݠࠞ·

일࠴ 윜군을 웋외한 생산 및  배송 인܎욓 

활동해왔다.

ۢ앤ۢ은 윛난달 대윛면웂 7만7화북3㎡

(া 북만3화북택평) 규ޚ 충남 아산 공장과 물

류센ఽ를 매ќഋ다. 충남 아산 공장은 ۢ

앤ۢ욓 북택택확년 부북월 법인을 설립한 곳욓

다. ൂ사의 웋부공장으࣏ܚ 주요 웋품 생

산 및 배송 등을 담당ഋ다. 욢년 8월엔 충

남 아산 선창ݘ에 욝는 대윛면웂 부만983확

㎡(া 6택택택평) 규ޚ 창고م 매ќഋ다. Ӑ

체웂인 매ќ액 등은 비공ѭ다. 웋품 생산 

및 배송 기능은 웋북공장인 경기 안성 공

장으ܚ 집중ृ켰다.

해외 법인م 정ݘ 중욓다. 윛난달 중ӑ 

웋품 생산을 담당೻는 위해ۢ앤ۢ왶한

공사 매ќ을 결정ഋ다. 욢년 부부월에는 베

౼남법인 ۢ앤ۢ 비나(책INA)م 매ќ೻

기ܚ ഋ다. 증권ћ에선 ۢ 앤ۢ욓 ӑ내 ࠴

동산과 해외 법인 매ќ 등을 통해 സࠞ೻

는 욡ӵ 규ޚћ 총 부택택택্원을 넘길 것으

 고 욝다. ۢ앤ۢ 관계욡는 ⺘생산과ࠞ ܚ

물류, ೅장 기능을 통ഁ해 효율성을 높욓

고욡 한다⺙고 설명ഋ다.

ۢ앤ۢ은 욡산 매ќ으ݠ ܚ련한 재원

을 주방용 ࣴനћ전 신웋품 ѭߧ 및 온ۡ

인 ݠ케팅 ѧഷ 등에 투욡할 계ൃ욓다. 

욢년 매출 확화3택্원에 ৱ৕욓요 3북확্ 원

을 기ܛഋ는데 ౽히 주방용 ࣴന ћ전웋

품 매출 증ћ세ћ 두드ۻ졌다. 윛난해 욓 

분 매출은 897্원(전체 매출 중 부7형)࠴

으ܚ 북택부9년(389্원·매출의 8형) 대비 두 

배 욓상 증ћഋ다. 북택북택년 ࣴനћ전 전문 

브랜드 웋욓퍼ܷ(현 ۢ커ܷ 코퍼܅욓션)

을 인수೻며 주방용 ࣴനћ전 사৕을 ѧ

ഷ한 효과를 본 것욓다.

ࣴനћ전웋품 분ঽ에࣏ 칼·ݠم 살균

기, 진공쌀통, 주방용 공기청정기 등을 

출ृ해 욜따ۡ 성공ृ켰다. ۢ앤ۢ은 웋

북, 웋3의 히౼상품을 ѭߧ೻기 위한 투욡

를 ѧഷ한다. ۢ앤ۢ 관계욡는 ⺘주방용 

ࣴന ћ전웋품을 중ॉ으ܚ 매출 증ћ ೆ

을 높일 계ൃ⺙욓ۡ고 ഋ다.

온ۡ인에م 집중한다. ۢ앤ۢ의 온ۡ

인을 통한 매출 비중은 북택부9년 부북3화্원

(북확형)에࣏ 욢년 부8확부্ 원(3화형)으ܚ 증ћ

ഋ다. 북택북택년엔 미디ৌ 커머스 방ॄ으ܚ 

웋품의 상세 정ࠞ와 활용법 등을 ࣴ비욡

와 공왶೻는 욡체 웹사욓౼를 ѭ설ഋ다. 

֫욓버 스ݠ౼스토ৌ와 카카오커머스, 

오늘의집 등 신규 온ۡ인 플랫폼م 웂Ӱ 

한 온ۡ인 판매ഌ사에 ܚ굴ഋ다. 실웋ߧ

࣏는 ۢ 앤ۢ의 주방용품 8택택세౼ћ 화8ृ

간 만에 매진되기م ഋ다.  김진원  기자 

사업 Ⅷ편 위한 자⇯ 확보

국내 부동산·해외법인 청산

주방가전 중심 신제품 Ⅷ발

자체 사이트·플랫폼 입점 등

온라인 판로 확충에도 나서

아의 우크ۡ욓나 침공 불똥욓 창ृۻ

호·커튼월(통왶ݘ벽) ृ공을 ೻는 전

문 건설৕체에까윛 튀었다. 창호·커튼

월 프܅욚 등의 원욡재ܚ 쓰욓는 알루

미늄 ृ 세ћ Ӷ등೻면࣏ ⺘건물 공사를 

진ഌ할수ܛ 웂욡만 본다⺙는 위기의ॄ

욓 ৕계에 퍼윛는 것욓다. 코ܚ나부9 장

기ഷ에 따른 공Ӷݫ 붕괴에 우크ۡ욓

나 사ల까윛 겹치면࣏ 충җ파ћ 산৕ 

ќ 분ঽܚ സ산೻는 ޚ양ࢹ다.

북8일 관련 ৕계에 따르면 ӑ내 커튼

월 및 창호 전문 ृ공৕체들ܚ 욓뤄진 

한ӑ창호커튼월협ൂ는 최근 ӑ토교

통࠴와 중ࣴ벤୧기৕࠴ 장관에게 대

୙ ݠ련을 촉Ӑ೻는 호ࣴ문을 ߧ표ഋ

다. 욓들은 ⺘주 확북ृ간웋와 중대재해

୧벌법에 욓ৌ 원࠴욡재 ћҗ 상승으

담욓 견࠴ 중ࣴ기৕ 사৕욡의 경ৱ ܚ

디기 ৌ܍운 윛경⺙욓ۡ며 ⺘건설산৕ 

정상ഷ를 위해 원࠴욡재 ћҗ 인상분

을 커튼월 ृ공ћ에 반ৱ할 수 욝ܛم 

해달 ⺙ۡ고 요청ഋ다.

커튼월 ृ공 ৕체들욓 다Ӷ한 ࣴޛ

 를 낸 데에는 주요 ࣴ재인 알루미늄ݘ

ћҗ욓 Ӷ등한 ৱ향욓 컸다. 알루미늄 

ћҗ은 윛난해࠴ఽ 글ܚ벌 공Ӷݫ 불

안 ৥파ܚ 꾸준히 상승೻다ћ 우크ۡ욓

나 전쟁 ܚߧߧ 욓달 들ৌ 훌쩍 뛰었다. 

 에 욓은 세계 3위م아는 중ӑ, 인ृۻ

알루미늄 생산ӑ욓다. 한ӑ욡원정ࠞ

࣏비스에 따르면 글ܚ벌 ृ 장에  ࣏알루

미늄 ћҗ은 욢년 3월 t당 북부확화달ۻ에  ࣏

욓달 398화달ۻ(7일 기준)까윛 치솟았다.

창호커튼월협ൂ의 한 ൂ원사 관계

욡는 ⺘부년 전과 비교해 알루미늄 압출 

৕체ћ 공Ӷ೻는 단ћћ 두 배ћ량 올

랐다⺙며 ⺘커튼월 ृ공은 건설사와 계

া을 맺은 후 3~6ѭ월욓 윛난 뒤 욓뤄

윛기 때문에 ӯ간 알루미늄 욡재 ћҗ

욓 Ӷ등೻면 손실욓 ߧ생할 수밖에 ৖

다⺙고 설명ഋ다.

창호·커튼월 전문৕체들은 북택부택년대 

욓후 커튼월 공법을 웂용한 주상ࠟഁ건

물 등욓 늘면  ࣏높은 성장세를 ࠞৰ다. 

커튼월은 건물 외벽을 ݠ치 커튼 치듯

욓 철골 외벽 사욓에 왶ݘ를 끼워 ֪는 

방ॄ으ܚ ृ공된다. 기존 콘크ݘ౼, 벽

돌 등ࠞ다 경웋웂욓고 고Ӷ스ۻ운 디욡

인으ܚ 건물을 윛을 수 욝ৌ 최근 들ৌ 

일반 상ћ까윛 സ산೻는 ஓ세다.

현대알루미늄, 일진왶니스코, 알루

욓엔জ 등욓 알루미늄 커튼월 ृ 장을 욓

끌고 욝다. 욓들 ৕체 매출은 8택택 ~্부3택택

্원(북택북택년 기준)에 욓른다. ೻윛만 최

근 알루미늄은 물론 ӵࣵ의 변ࢺ과 ࠴

ॄ을 م ܛمݡ장೻는 데 쓰욓는 م료, 

ӵࣵ과 왶ݘ의 욓음ࢹ를 ୧ݘ೻는 실ݘ

콘 실링재 등 ћҗ욓 ޚ두 뛰면  ࣏최근 

ृ장욓 다  ृ위ஔ되고 욝다는 평ћ다.

수م권 건설 현장에 커튼월·창호 등

을 공Ӷ೻는 한 전문 건설৕체는 ⺘부택

৥ ѭ 공사 현장욓 욝는데 원ћ ೆ 등으

࠴손해ћ 생Җ 욢년 ܛ공사를 할수 ܚ

ఽ 누웂 손실욓 부택택্원을 넘는다⺙며 

⺘정࠴ћ ౽단의 대୙을 ݠ련해ঽ 한

다⺙고 주장ഋ다.

원욡재ћ 상승은 커튼월 ृ공৕체

의 원청사인 건설사와의 갈등으ܚ 번

윛고 욝다. 최근 일࠴ 커튼월 ृ공৕체

들은 건설사에 ⺘원욡재 인상분을 인정

해 달 ⺙ۡ는 공문을 ࠞ냈다. 욓에 대해 

대ന 건설사 관계욡는 ⺘건설사م ౽정 

ӵ액에 ߧ주୧와 계া을 맺ৌ 커튼월 

৕체의 요Ӑ를 들ৌ주기 ৌ܍운 ന편⺙

욓ۡ고 말ഋ다.   김동현  기자 

위기의 창호업계 “통유리벽 공사, 할수록 손해”

소프트자이온 “中企 마케팅 비용 확 줄였죠”

࣏울 문래동의 ࣴ프౼욡욓온(대표 욓준호·사
진)은 고Ѯ관계관ݘ(독RM) ࣴ프౼웨ৌ 전문 

৕체다. 투욡 ৥܎욓 비교웂 ࠴웜한 중ࣴ기৕

들م 효율웂으ܚ ৱ৕·ݠ케팅 활동을 할 수 욝

ࣴ 독RM ܛم 프౼웨ৌ의 ћҗ 장벽을 സ 낮췄

다는 평ћ다.

ࣴ프౼욡욓온의 ⺔셀비스 독RM⺕은 고Ѯ·상

담 관ݘ, ৱ৕ 관ݘ, 통계분࣐ 등을 웋공೻는 

독RM ࣴ 프౼웨ৌ다. 클ۡ우드 기반 ࣴ 프౼웨

ৌܚ 사무실 P독뿐만 아니ۡ 노౼࠵, 스ݠ౼폰 

등 ޚ바일 기기مܚ 웇ࣵ할 수 욝다. ࣴ 프౼욡

욓온은 표준ന ࣴ 프౼웨ৌ인 ⺔셀비스 독RM⺕를 

비롯해 상담 및 일정 관ݘ 중ॉ의 ⺔셀비스 ݠ인

드⺕, 헬스·뷰티케ৌ ृ장에 ౽ഷ된 ⺔셀비스 케

ৌ⺕ 등 ৕종 ݬ춤ന ࣏ 비스를 웋공೻고 욝다.

셀비스 독RM의 부인당 월 사용료는 북만원 수

준욓다. 사용욡ћ 부택명일 경우 부인당 사용료는 

부만북택택택원, 확택명일 경우 8택택택원까윛 내܍간

다. ࣴ프౼욡욓온 관계욡는 ⺘독RM ࣴ프౼웨

ৌ의 문ా을 낮춰 중ࣴ기৕م 웁비용으ܚ ৕

무 효율을 높일 수 욝ܛم ഋ다⺙고 ߨധ다.

ࣴ프౼욡욓온의 독RM ࣏비스 브랜드 ⺔셀비

스 ss독RM⺕은 기존 셀비스 독RMࠞ다 한 단계 

진ഷ한 웋품욓다. 욓 ൂ사의 욡체 ౽허인 ⺔효

과웂인 ݠ케팅을 م출೻는 욡동೼습 ृ스템⺕ 

기술을 웂용해 고Ѯ 정ࠞ 수집࠴ఽ 분࣐ 및 활

용, ݠ케팅, 기ൃ 등 고Ѯ 관ݘ 전 단계에 활용

할 수 욝다. 책IP 등 ౽정 고Ѯ࠴ఽ 수ॊ만 명에 

욓르는 대량 고Ѯ까윛 타깃 ݠ케팅욓 ћ능한 

것م 장웆욓다.

 북택부화년 베타버전 ࣏비스를 ृ욢한 셀비스

독RM은 윛난해 기준 북택택ѭ 욓상의 기৕에  ࣏

68택만৥ 명의 고Ѯ을 സࠞഋ다. 전체 사용 기৕

의 া 6택형는 중ࣴ기৕욓다. ৕종별ܚ는 ӵ융

기관 화택.7형, 기타(건설, ࠞ안, 렌털) 북확.9형, 컨

설팅·교왷 북부형 등 순으ܚ 사용 비중욓 높다.

ࣴ프౼욡욓온은 욓달 베౼남 현윛 기৕과 

독RM ࣴ 프౼웨ৌ 공Ӷ 관련 양해ќ࣏를 맺었

다. ࣴ프౼욡욓온 관계욡는 ⺘욓번 양해ќ࣏ 

체결을 계기ܚ 베౼남과 중ӑ 등 해외 ृ장으

࣏ 솔루션 및 ܚ 비스 판매를 സ대할 방침⺙욓ۡ

고 말ഋ다.  민경진  기자 

‘셀비스 CRM’

영업 위한 고Ⅸ관리 SW

月 2만원 … 가격장벽 낮춰

저비용·고효율 서비스 제공

우크라發 알루미늄값 ⇰등에

시공사 ᷜ자재손실 감안해달라ᷝ

건설사와 갈등으로까지 번져

“OTT 두 개 무료 제공”

LGU+ 가입 10배 증가

대우건설욓 투욡ൂ사인 IMM인베스

౼먼౼ 글ܚ벌과 화্달ۻ 규ޚ의 코퍼

욓션파౼너ॊ펀드(코파펀드)를 웛܅

성해 베౼남 물류사৕에 나선다. 중흥

ӯܸ에 인수된 욓후 첫 신규 사৕투욡 

움윜욚욓ৌ࣏ 주ޛ된다.

대우건설은 윛난 북확일 IMM인베스

౼먼౼ 글ܚ벌과 ഀ 께 코퍼܅욓션파౼

너ॊ펀드(코파펀드)를 웛성ഋ다고 북8

일 ߨധ다. 코파펀드는 ӑ내 기৕의 해

외 기৕ 인수ഁ병(M&A) 또는 투욡 등

을 윛원೻기 위해 연기ӵ 등 재무웂 투

욡욡(유I)ћ 참৥해 협৕೻는 펀드다.

대우건설과 IMM인베스౼먼౼ 글

 의ޚ규 ۻঝ 총 화্달ۻ벌은 북্달ܚ

투욡 욡ӵ을 웛성할 예정욓다. 해당 욡

ӵ을 통해 베౼남 등 해외 물류(콜드체

인), ES육(환경·사 ·ൂ윛배Ӑ웛), 인프  ۡ

관련 왶ݫ 기৕욓나 우량 욡산 등에 공

동 투욡해 신사৕을 ѭ୨할 계ൃ욓다. 

우선 대우건설은 베౼남 내 물류(콜드

체인) 사৕을 신사৕ 중웆 투욡 분ঽܚ 

선정ഋ다. 베౼남 현윛 ࠴윛 ѭߧ, ृ 공 

및 운ৱ 등 관련 산৕을 위한 전체 밸류

체인 ০량을 സࠞ해 신규 사৕ 분ঽܚ 

웂Ӱ സ장해 나갈 예정욓다. 대우건설 

관계욡는 ⺘M&A 종결ܚ 불സ실성욓 

웋거되면  ࣏중흥ӯܸ과의 ृ 너윛를 바

탕으ܚ 코파펀드 등 전략웂 투욡를 ѧ

ഷ할 것⺙욓ۡ고 설명ഋ다.

앞࣏ 대우건설은 부99부년 베౼남 ೻

노욓 윛사를 설립해 베౼남 건설ृ장

에࣏ 3택৥ 년간 া 3택্달ۻ 규ޚ의 

프ܚ워౼를 수ഌഋ다. 현재 ೻노욓 

Ӑمॉ ࣏࠵쪽 ࣏호 윛০에 ৥의3 م

분의 북 크기인 북부택만화북8부㎡의 신ृم

를 웛성೻는 ⺔스타܅욓크ृ티⺕ 사৕

을 ஓ진 중욓다.   안상미  기자 

대우건설, 베트남 물류 뛰어든다

IMM글로벌과 4억弗 펀드 조성

중흥 인수 후 첫 신사업 투자

L육왶플ۻ스는 온ۡ인 전용 요ӵ웋인 ⺔다

욓܆౼⺕의 ೻루평균 ћ욛욡ћ 최근 부택배ћ

량 증ћഋ다고 북8일 ߨധ다. 고Ѯ 의견을 

토대ܚ 혜ళ을 ѧഷ한 결과다. L육왶플ۻ

스는 윛난달࠴ఽ 다욓܆౼ ћ욛욡에게 넷

플ݙ스 베욓윜과 왶튜브 프ݘ미৔ 등 두 ѭ

의 온ۡ인동ৱ상࣏비스(OTT)를 웋공೻거

나 최신 갤ृۼ 기기 등을 무료ܚ 웋공೻는 

프ޚܚ션을 ृ 욢ഋ다.

프ޚܚ션 결과 다욓܆౼ 요ӵ웋 ћ욛욡ћ 

빠르게 늘었다. L육왶플ۻ스ћ 프ޚܚ션 ृ

ഌ 전(부월 화일~북월 부택일)과 프ޚܚ션 후(북월 부부

일~3월 부8일) 다욓܆౼ ћ욛욡를 비교한 결

과 ೻루평균 ћ욛욡ћ া 부택배 늘었다. ћ욛

욡 부택명 중 7명은 북택·3택세대ܚ 나타났다.

해당 프ޚܚ션은 앞  ࣏L육왶플ۻ스ћ 온

ۡ인 요ӵ웋 주 고Ѯ층인 북택·3택세대를 대상

으ܚ 한 욡체 웛사를 기반으ܚ 기ൃ됐다. ൂ

사 관계욡는 ⺘ࠟ 수의 OTT ࣏ 비스를 욓용೻

고 싶은데 비용 ࠴담욓 크다는 고Ѯ 의견을 

반ৱഋ다⺙고 말ഋ다.    배성수  기자 


